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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 4. 29.(금) 조간(온라인 4. 28.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4. 28.(목) 담당부서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담당과장 이충원 과장(02-2110-2790) 담 당 자 이상순 사무관(02-2110-2793)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협력의 미래 청사진 제시

 - 달 탐사 이행약정 체결, 미래비전그룹 구성 등 구체적 협력이행 방안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4.27일 개최된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1일차 본회의에서 양국은 구체적 협력 이행방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ㅇ 달 탐사, 위성영상 검 보정, GLOBE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여 보다 안정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달탐사 : 항우연-NASA, 위성영상 검·보정 : 항우연-USGS(지질조사국) 등

ㅇ 기상분야에서는 기상위성의 개발, 운영, 자료 활용 등에 있어

전 주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상호 공감하고, 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저궤도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주환경(기상)분야에서는 향후 차세대 태양풍 감시 위성의 센서

개발과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관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

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관하여 한미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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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주방사선 분야에서는 국내 방사선 의학 인프라와 기존 연구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우주방사선 인체영향연구에 있어 양국

간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환경 및 해양 위성 관련 협력은 양국 간 이미 확정된 공동 현장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 및 적조․

녹조 등 해양 이상현상에 대한 위성의 탐지력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에는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화성탐사 및 국제우주정거장에 관해서는 향후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 등 한국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국제우주정거장의 경우에는 미국 모듈을 활용한 연소실험, 태양

활동 감시를 위한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그래프 설치 등과 같이

현재 양국 기관 사이에 논의 중인 사항에 관한 세부 협의를 우선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 밖에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국제

위원회(ICG), 국제우주탐사포럼(ISEF),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UNCOPUOS) 등 우주분야 다자간 협의체에서의 적극

적인 협력은 물론 우주기술을 통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양국이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하였다.

□ 미래부와 국무부는 차기 회의를 내년 중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양국 간에 실무자급의 미래비전그룹을 구성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